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4 pp. 178-185,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4.17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178

간호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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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한국의 출산율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의 행복이 인생의 요한 삶의 가치로 부상하면서, 사회 으

로 결혼에 한 부정 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비혼이나 만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성인기인 
간호 학생을 상으로 결혼 , 성역할 , 자녀 을 조사하고, 결혼 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자료 수집은 D시
에 치한 일개 간호 학생 383명을 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로그램
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하 다. 연구결과, 일반
 특성에 따른 결혼  분석에서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한 결혼 은 자녀 과 양  상 계가 있었으며, 성역할
은 결혼 , 자녀 과 부  상 계를 나타냈다. 결혼 에 미치는 요인은 성별(남성), 성역할 , 자녀 이었으며, 이 때 설
명력은 51.9% 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한 문제 해결을 하여, 사회 반 으로 정 인 결혼 과 자녀  형성과 양성

평등 인 결혼 생활에 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 이와 련된 학교육과 국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low birth rate in South Korea is a very serious problem. Recently, as personal happines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life value of life, unmarried people have developed a negative tendency toward marria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gender role and having children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marriage. The participants were 383 unmarried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live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2.0 program. Gender was a 
significant variable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Moreover,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gender role,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having children. Attitude toward gender rol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having children.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marriage showed that 
gender (male),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nd attitude toward having children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Moreover, this model explained 51.9% of variance in attitude toward marriage. Overall, it is necessary to change 
individual value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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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 이

다. 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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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명으로 약 6% 감소하여 세계 224개국  220 로 

최하 권에 속하고 있고, 출생아 수는 2011년 471,265
명에서 2016년 406,243명으로 약 6만 명으로 감소하
다[1].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인구감소는 약 100년간 서
서히 진행된 것에 비해 한국은 단기간동안 격하게 진

행되고 있어 인구 구조에 매우 부정  향을 미치고 있

다[2,3]. 한 유소년(0-14세) 100명에 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6년 98.6명에서 2017년 104.8명으로 증
가하여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 수를 넘어섰다. 이러한 
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 인구 감소, 경
제 축, 세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 반 인 부

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근본 인 원인을 분석하

여 국가 인 차원에서 체계 으로 처할 필요가 있다[4].
출산의 원인으로는 비혼 인구와 결혼 연령의 증가

를 들 수 있다[5].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1996년 
434,000건, 2006년 330,000건, 2016년 281,0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평균 혼 연령은 2012년 남성 
32.1세, 여성 29.4세에서, 2016년 남성 32.8세, 여성 
30.1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여성의 혼 연령
이 늦어지면서 30세 이상의 산모가 분만한 신생아가 
체 출산율의 약 70%, 35세 이상 산모는 체 산모의 약 
19%로 조사되고 있다[1]. 혼 연령의 증가로 인한 출산 
나이의 상승은 여성의 임신 가능 기간을 단축시켜 출산

율 감소에 향을 다[6,7]. 특히 35세 이상의 산모는 
등도 고 험 임신으로 분류되어 임산부, 태아, 신생아
의 건강, 생명을 할 수 있는 신체  험요소로 작용

하므로 출산율에 부정 인 향을 다[6]. 
 다른 출산의 원인에는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증가와 이로 인한 자녀양육에 한 부담감 증가가 있다

[5]. 사회에서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경제  

참여도가 증가하 지만 자녀 양육에 한 많은 일들이 

여 히 여성의 역으로 남아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부담

이 큰 경향이 있다[3.7]. 이 때문에 비혼을 결심하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DINK)이 증가하고 있고, 자녀를 낳더라도 하
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어 출산율 

감소에 향을 주고 있다[7]. 
한 여러 사회  상황으로 인한 결혼에 한 부정

인 사회  인식과 가치 이 확산되고 있다. 가치 이란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한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특징 인 신념을 의미하며, 가치 의 변화로 태

도와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가

치 이 달라질 수도 있다[7-9]. 우리나라에서는 속한 
사회 경제  발달 속에서 개인주의, 행복주의가 요한 
삶의 의미로 수용되면서 미혼 남녀의 결혼 은 부정 인 

경향으로 변하여 비혼, 만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결
혼은 필수 인 삶의 과정이 아닌 개인의 사회경제  여

건이나 가치 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하

다[3,5]. 미혼남성과 여성의 결혼 에 한 조사에서 여

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에 
해 더 정 이었고[7], 연령, 종교, 공, 출생 순 , 
경제수  등 인구사회학  요인에서도 차이가 있었다[5, 
10-12]. 그리고 결혼을 반드시 하겠다는 남성은 18.1%, 
여성은 7.7% 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남성은 3.9%, 여성은 5.7%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결혼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해 더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2,3,7]. 실제 맞벌이 가정과 외벌
이 가정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기여도는 비슷한 수 으로

[3]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한 부담은 부부가 동등한 
것에 비해,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에 한 부담은 여 히 

여성에게 가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특히 여성의 경우, 
비혼을 결심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사회 경제활동의 지

속과 자녀 양육에 한 부담 등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겠

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 을 심으로 한 

연구[10,12]혹은 가족 커뮤니 이션 유형[13], 출산의지, 
가족응집성 등 결혼 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한 연구

[14]들이 있어 결혼 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미혼 남성과 여성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 정 인 역할과 태도를 가진다면 결혼 에 정  

향을 미쳐 결국 출산율이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기 성
인기에 해당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타 공에 비해 

비교  안정 인 직장을 취득하는 경향이 있지만[14], 3
교  근무형태를 가진 간호사의 근무여건 상 자녀양육과 

맞벌이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결혼율 상승과 출산 문제 해결 

방법을 한 기 자료 제공을 해 간호 학생이 가지는 

결혼 , 성역할 과 자녀 의 정도를 살펴보고, 결혼
에 향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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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결혼 , 성역할 과 자녀

을 알아보고, 결혼 에 향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상은 D 시에 소재한 Y 학 간호학과에 

재학 인 미혼 남녀 학생  본 연구의 목 에 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400명이다. 이들을 상으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상

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연구 참여 거부와 단에 

한 불이익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 으며,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았

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 다. 수
거된 설문지는 390부 으며, 이  락된 내용이 있는 
7부를 제외하고 총 383부를 분석하 다.

2.3 연구 도구

2.3.1 결혼관

결혼 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한 가치 을 의

미하며 시 , 사회 인 신분과 계  계가 결혼의 

의미, 의식, 태도에 반 되므로 반드시 실제 행동과 동일

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15]. 본 
연구에서는 Park [2]이 개발한 결혼  측정도구를 사용

하 다. 이 도구는 결혼의 필요성(2문항)과 결혼의 가치
(7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  동의 안함’ 1 에서 

‘매우 동의함’ 4 으로 응답하도록 하 고, 수가 높을

수록 결혼에 한 인식이 정 임을 의미한다. 결혼
이 정 일수록 결혼을 반드시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

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 일수록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

가 없거나 늦게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 당시 신
뢰도 Cronbach’s α는 .75 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2.3.2 성역할관

성역할 이란 각 성별의 특징을 나타내는 한 사

회  역할이나 행 에 한 가치 이며, 개인이 속한 사
회에서 규정하는 성에 한 한 태도, 행동, 가치를 
학습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Park 
[2]이 개발한 성역할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
는 남녀평등의식(4문항), 성역할 고정 념(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동의 안함’ 1 에서 ‘매우 동의
함’ 4 으로 응답하도록 하 고, 수가 높을수록 성역

할에 한 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
도 Cronbach’s α는 .6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2.3.3 자녀관

자녀 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만족감과 부담감

에 한 가치 이며, 만족감이 부담감보다 더 크면 원하
는 자녀수가 증가하고, 부담감이 만족감보다 더 크면 자
녀를 원하지 않거나 원하는 자녀수가 감소한다[2]. 본 연
구에서는 Park [2]이 개발한 자녀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자녀의 필요성(1문항), 자녀의 가치(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동의 안함’ 1 에서 

‘매우 동의함’ 4 으로 응답하도록 하 고, 수가 높을

수록 자녀에 한 정  인식과 가치를 가짐을 의미한

다. 자녀 이 정 일수록 자녀 출산의 동기로 작용하

고, 부정 일수록 자녀 출산의 제한 으로 작용한다. 개
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74 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결혼 , 자녀   성역

할 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결혼 , 자녀   

성역할 은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 으며, 
결혼 , 자녀   성역할 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 다. 결혼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확인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

체 연구 상 383명  여학생이 324명(84.6%)으
로 남학생 59명(15.4%)보다 많았으며 연령 범 는 21∼
24세가 228명(59.5%), 학년은 1학년이 113(29.5%)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 유무에서는 무교인 상자가 250명
(65.3%)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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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는 280명(73.1%), 출생 순 는 첫째가 181명
(47.3%), 1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상자가 227명
(5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이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상자는 236명(61.6%)이었다. 이 에 가족이나 결혼과 

련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상자는 275명

(71.8%)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결혼 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유의한 변수는 성별이었으며, 남학생의 결혼  

수가 여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t=-4.49, p<.001)(Table 
1).

Table 1. Attitude toward marri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8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324(84.6) 2.30±0.45 -4.49 <.001
 Male 59(15.4) 2.59±0.47

 Age
 ≤20 80(20.9) 2.38±0.49 0.37 .690

 21∼24 228(59.5) 2.33±0.44
 ≥25 75(19.6) 2.34±0.52

 Grade

 Freshmen 113(29.5) 2.34±0.50 1.84 .140
 Sophomore 72(18.8) 2.24±0.48

 Junior 99(25.8) 2.39±0.42
 Senior 99(25.8) 2.39±0.44

 Religion
 Yes 133(34.7) 2.31±0.56 -1.57 .119
 No 250(65.3) 2.46±0.05

 Living with parents
 Yes 280(73.1) 2.36±0.46 0.75 .449
 No 103(26.9) 2.32±0.47

 Birth order 
 1st 181(47.3) 2.37±0.48 0.65 .525
 2nd 176(46.0) 2.32±0.46

 ≥3rd 26(6.8) 2.38±0.41

 Number of siblings
 1 227(59.3) 2.37±0.48 0.64 .140
 2 94(24.5) 2.32±0.46

 ≥3 62(16.2) 2.38±0.40

 Family harmony
 Yes 236(61.6) 2.34±0.45 -0.23 .819
 No 147(38.4) 2.35±0.49

 Taking a family or 
 marriage class before

 Yes 275(71.8) 2.36±0.47 0.61 .545
 No 108(20.1) 2.32±0.45

3.2 대상자의 결혼관, 성역학관 및 자녀관이

상자의 평균 수는 4  만 에 결혼  2.35±0.47
, 성역할  3.05±0.41 , 자녀  2.61±0.42 으로 나

타났다(Table 2).

Table 2. Attitude toward marriage, gender role, and 
having child of subjects               (N=383)

 Variables Mean±SD Min∼Max

 Attitude toward marriage 2.35±0.47 1.00∼3.78

 Attitude toward gender role 3.05±0.41 2.00∼4.00

 Attitude toward having child 2.61±0.42 1.18∼3.73

3.3 대상자의 결혼관, 성역할관 및 자녀관의 

상관관계

상자의 결혼 은 성역할 과 음의 상 계(r=-.39, 

p<.001), 자녀 과는 양의 상 계(r=.68, p<.001)을 보
고, 성역할 과 자녀 은 음의 상 계(r=-.30, p<.001)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383)

Variables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ttitude toward 

having child

r(p)

Attitude toward 
 marriage -.39(<.001)  .68(<.001)

Attitude toward  
 gender role -.30(<.001)

3.4 대상자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간호 학생의 결혼 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과 

성역할 , 자녀  3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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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N=383)

Variables
Attitude toward marriage

B SE β t p R2 Adj R2 F p

step 1 2.30 0.02 90.99 <.001 0.05 0.05 20.21 <.001

 Gender (male) 0.29 0.06 2.22 4.49 <.001

step 2 3.56 0.16 21.45 <.001 0.18 0.17 40.99 <.001

 Gender (male) 0.18 0.06 0.15 3.04 .002

Attitude toward gender role -0.40 0.05 -0.36 -7.66 <.001

step 3 1.12 0.19 5.79 <.001 0.52 0.52 138.60 <.001

 Gender (male) 0.17 0.04 0.14 3.72 <.001

 Attitude toward gender role -0.19 0.04 -0.17 -4.68 <.001

 Attitude toward having child 0.69 0.04 0.62 16.57 <.001

계  다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에서 성별
을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투입하 고, 2단
계에서 성역할 , 3단계에서 자녀 을 투입하여 성별, 
성역할 과 자녀 이 결혼 에 미치는 향 정도를 확인

하 다.
다 선형 회귀분석을 한 가정을 검하 을 때, 

Durbin-Watson 값은 1.83으로 2에 가까워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 이 없었고, 공차한계는 0.87∼0.95으로 
0.1 이하, 분산팽창지수는 1.05∼1.15로 10보다 작아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1단계에서는 일반  특성  성별(남성)을 더미 변수

로 변환하여 투입하 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

하 고(F=20.21, p<.001) 설명력은 4.8% 으며, 향요

인은 성별(남성)(β=2.224, p<.001)이었다. 2단계에서 성
역할 을 추가로 투입하 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F=40.99, p<.001) 설명력은 17.3%로, 1단계
에 비해 12.5%증가 하 으며 향요인은 성별(남성)(β
=0.145, p=.002), 성역할 (β=-0.365, p<.001)이었다. 3
단계에서 자녀 을 추가로 투입하 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F=138.60, p<.001), 설명력은 
51.9%로 2단계에 비해 34.6% 증가하 으며 향요인은 

성별(남성)(β=0.135, p<.001), 성역할 (β=-0.178, p<.001), 
자녀 (β=0.618, p<.001)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결혼 , 성역할 , 자녀 의 

정도와 이들의 상 계를 악하고, 결혼 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하기 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에 해 가치 이 미치는 향의 정도를 조

사하여 출산 책에 정 인 방향으로 반 될 수 있

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
결혼  수는 평균 2.35 으로 학교 교사를 상

으로 연구한 Park [2]의 2.48 과 학생을 상으로 한 

Choi와 Lee [10]의 2.63 보다 낮게 나타났다. Park [2]
의 연구 상은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구성 비율이 더 높

고 본 연구 상자보다 연령 가 높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이 정 으로 나타난다는 Kim과 
Song [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그러나 비슷한 연령
를 상으로 연구한 Choi와 Lee [10]의 연구 결과보다 
본 연구 상자가 부정 인 결혼 을 가지는 것은 상

자의 공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상자는 모
두 간호학 공자로, 간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결

혼 이 부정 인 이유는 공의 특성 상 학생 부분이 

여성이고, 여성의 결혼 이 남성보다 더 부정 이기 때

문이라는 Kim과 Song [1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한 본 연구 상자의 여학생 결혼  수는 2.30
으로, Kim과 Song [12]의 연구에서의 여학생의 수 

2.50 보다 낮아 더 부정 으로 나타났다. 이는 Jo와 An 
[16]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은 결혼보다 경제 으로 독

립해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타  결혼 이 높

게 나타나 결혼을 필수 인 발달과업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 학생은 

공 특성 상 비교  안정 인 직업을 갖고[14], 문직으

로서의 직업의식이 강한 편이다. 한 많은 임상경험과 

지속 인 자기계발이 필요한 문직의 특성 상, 결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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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양육과 가
사분담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  수는 3.06 으로 학생의 2.92 [10], 

2.83 [12]보다 높았고, 학교 교사의 3.18 [2]보다 낮
았다.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Choi와 Lee [10]와 
Kim과 Song [12]보다 수가 높은 이유는 본 연구 상
에서 여학생비율이 84.6%로 두 연구 상자에 비해 약 
25% 많은 성비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남성과 여성
의 성 역할에 해 구분한 오랜 사회  규범인 성역할

이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

가로 양성평등에 한 기 감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

타난다[12,17]. 한 본 연구 상자 모두 간호학 공자
로, 간호학 공자가 타 공자보다 성역할  수가 높

게 나타난 Kim과 Song [12]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Park [2]의 수보다 성역할  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연구 상이 학생들에게 가족의 가치 을 교육하는 가정, 
도덕, 사회 과목 교사들이었으므로 수업하는 교과목 특
성이 반 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10].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과 취업률 하락은 다시 통 인 보수  성

역할 으로 변화시켜 안정 인 취업과 가정생활을 추구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5]. 그러나 문직으
로 취업이 용이한 편인 간호 학생들은 사회 , 경제
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 내 업무에 있어서도 평등한 분

담을 원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자녀  수는 2.61 으로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Choi와 Lee [10]의 3.38 , Kim과 Song [12]의 2.84
, Na와 Kim [18]의 연구 3.57 보다 낮았다. 이 역시 
본 연구 상자가 여성의 구성 비율이 높고 간호학 공

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 
사회의 발 과 함께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개인 인 

행복 추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은 여학생으로 하여  

자녀를 가지는 것이 본인의 진로와 취업에 향을 주는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게 한다[10,12]. 한 2016년 보건
복지부의 출산·고령화에 한 국민인식조사[19]에 의
하면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이 가정생활에서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은 평일에는 남성의 2.6배, 주말에는 2.0
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  분 기가 여 생으로 

하여  미래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끼게 하여 부정 인 

자녀 을 갖도록 하 다고 사료된다. 한 본 연구 결과
는 간호 학생의 출산의식에 한 조사[16]에서 일과 가
정 양립에 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사의 3교  근무와 같은 불

규칙 인 근무 형태를 가지며, 부분이 여성으로 구성

되어 있어 결혼과 임신이 상황에 따라 연기되기도 한다

[20]. 이러한 근무형태는 기존의 보육시설의 운 시간과 

맞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만 보육시설을 운

하는 병원시설은 많지 않다[16]. 이 때문에 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경력 단 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생

활과 자녀 양육에 있어 타 직업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간호 학생의 출산의식에 한 조사에서 국가와 

기업의 자녀출산 지원에 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Jo와 An [16]의 연구를 볼 때, 병원 내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과 실효성 있는 국가  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 , 성역할 , 자녀 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 과 자녀 은 양의 상 계, 결혼 과 성역할 은 

음의 상 계, 성역할 과 자녀 은 음의 상 계를 

보 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2,10,12].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로부터 느끼는 정서  안정감에 

한 요구도가 있는 상자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자녀 출산이라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10]. 반면, 성역할에 한 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결혼이
나 자녀출산이 꼭 필요하다는 통 인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등한 성역할 을 가진 여

성일수록 결혼과 자녀가 인생에 필수 인 요소라고 생각

하지 않았다[21]. 그러나 여 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

육과 가정생활에서의 남성의 역할은 소극 이고 통

인 가부장 인 태도로 평등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세 의 여성 희생 인 결혼생활이 이를 보고 자란 

학생의 결혼 과 자녀 에 부정 인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양성평등의 가치에 한 교육과 
함께 결혼생활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계의 요

성과 역할 분담에 한 실천 방안을 극 반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자의 결혼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성별, 성역할 , 자녀 이 

결혼 에 향하는 요인으로 51.9%의 설명력을 보 고 

이 때 자녀 이 결혼 을 가장 강력한 설명 변수로 확인

되었다. 이는 자녀출산에 한 의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지다고 볼 수 있으며, 결
혼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통 인 사회 인 통념의 향 때문이라 사료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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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성의 결혼 은 기혼자가 더 높은 반면, 여성은 
기혼자가 더 낮게 나타났다[23]. 가족가치와 성평등의 
에서 여성은 어머니 역할에 한 내 갈등을 겪게 

된다[24]. 따라서 결혼이 여성의 성장을 진시킬 수 있
는 지지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차원의 책

이 필요할 것이다[25]. 한 사회 반 으로 정 인 

결혼 과 자녀 , 특히 양성평등 인 결혼 생활이 형성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속 인 심으

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결혼 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여 출산율 증가 정책 수립의 기  자료로 이용하

고자 시도하 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생의 결혼
에 향하는 요인으로는 성별, 성역할 , 자녀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자녀 의 향력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  정책과 홍보만으

로는 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고 결혼에 향을 주는 개

인  가치 이 정 으로 변화할 때 실질 인 정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최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본 연구 상자인 간호
학생은 결혼 과 자녀  수가 타학문 공 상자보

다 낮았고, 성역할  수는 더 높았던 을 고려하여 성

별에서 오는 차이 인지 공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 인

지 확인하여 이들에게 알맞은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본 연구는 D지역의 일개 학교에 재학 인 상
자만을 조사한 연구이므로 해석에 제한이 따르므로 추후 

반복 이고 더 많은 수의 상자를 상 로 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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